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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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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관리담당관

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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∙담당자(공유재산) 홍창기 ☎440-2672

∙공기업관리팀장 김영구 ☎440-1691
∙담당자(공유재산) 정유진 ☎440-1694

사진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▣ 없음  □ 있음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 공유재산 및 산하기관 소유 재산 임대료 감면 긴급 추가 시행
- 4천3백여 사업장에 약 90억 원 임대료 감면 -

- 기본 50% 감면, 매출 감소폭에 따라 최대 80%까지 -

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시 공공재산 임차인들이 올

해 연말까지는 임대료 걱정을 덜게 될 전망이다. 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시의 공유재

산과 공사 ․ 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 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

임대료 감면을 긴급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.

함께 참여하는 산하 기관은 인천도시공사, 인천교통공사, 인천관광공

사, 인천테크노파크 등이다. 

인천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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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해 2월부터 발빠르게 시의 공유재산 및 공사 ․ 공단 등 산하기관 

소유 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고 

있다. 해당 임차인들은 2020년 2월~12월(1차)에 걸쳐 35~50% 감면 지

원으로 약 98억 원, 올해 상반기(2차)에는 매출감소폭에 따라 50%에

서 최대 80%까지 감면해 약 90억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. 

올해 하반기에는 연중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의 성공과 

원활한 백신수급으로 골목상권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으나, 이달 중

순부터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회복의 

불씨가 다시 사그라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. 

이에 따라 인천시와 산하기관은 소유재산 4,340여 개소* 임차인을 대

상으로 12월 31일까지 임대료 감면 조치를 긴급 시행함으로써, 코로

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쇼크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제방

을 쌓는다는 계획이다.

* 시 공유재산 4,003개소 + 산하기관 재산 341개소

임차인들은 임대료의 50%를 기본 감면받게 되며, 시 공유재산의 경우 

하반기 매출이 2019년보다 50%이상 줄어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

감소 비율에 따라 10~30% 추가 감면해 최대 80%까지 혜택을 받을 수 

있다. 이번 조치로 임차인들은 전체적으로 약 90억 원의 임대료 부담

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.

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“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

피해를 입은 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지원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심혈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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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울여왔다”면서 “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

가 누적됨에 따라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를 긴급하게 시행하게 됐다. 

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

골목상권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” 고 말했다.

<인천시 공유재산,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전경>


